	소 수태율 향상을 위한 정액 융해기의 이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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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1. 소 동결정액의 적정융해 조건 

	 
	  소 동결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할 때 가장 적정조건에서 정액을 융해하여 이용함으로써 수태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. 액체 질소 중에 보존된 스트로우 정액을 35℃의 온수에 침지하여 융해한 경우 14초 전후에서 5℃, 50초 전후에서 35℃까지 온도가 상승한다. 겨울철에는 외기온이 낮기 때문에 융해된 정액을 암소의 생식기내에 주입하는 동안에 저온충격을 받기 쉽다. 그러므로 국내의 겨울철 기온을 고려하면 저온충격에 의한 정액의 품질손상으로 수태율의 저하가 우려된다(표 1). 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표 1. 소 동결정액의 적정융해 조건에 대한 연구

	 
	연 구 내 용 

연 구 자 

  융해 후 정액의 온도가 35℃로 상승한 경우 5℃에서 15~30초의 저온충격에 의해 
  첨체이상율이 10%정도 증가하였다. 

  Almguist et al. 1976 

  35℃에서 1분간 융해 후 1℃물에 3분간 침적하면 정자활력 및 첨체정상율이 
  유의적으로 저하됨 

  Beeker et al. 1977 

  정액융해 후 20℃, 10℃, 5℃, 0℃외기에 3~5분간 노출시키면 외기온도 저하와 함께 
  정자의 생존성은 저하됨 

  Masuda. 1982 

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  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 융해 후 정액온도가 5℃이상 되지 않는 조건에서 융해하고 외기온도에 감작되지 않도록 빨리 이용하는 것이 정확한 융해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다. 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2. 정액품질저하의 예방을 위한 정액융해적정조건

	 
	  국내의 겨울철 기온이 4℃이하라고 가정하고 인공수정 전문가가 시술하더라도 최소한 정액이 1분이상 외기온도에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 2에서와 같이 4가지의 정액 융해조건(37℃ 온수에 12초간 융해 37℃, 온수에 30초간 융해, 37℃ 온수에 12초간 융해후 4℃ 냉수에서 스트로우를 1분간 온도쇼크 줌, 37℃ 온수에 30초간 융해후 4℃ 냉수에서 스트로우를 1분간 온도쇼크 줌.)을 설정하였고 정액을 융해한 후 0, 0.5, 1과 2시간 배양하고 정액의 생존성과 첨체 정상성을 검정한 결과를 표 3과 4에 나타내었다. 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표 2. 정액융해조건 및 융해 후 온도감작이 정자의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 

	 
	융해조건 

융 해 후
온도감작 

37℃ 배양후 정자의 운동성(%) 

0시간 

0.5시간 

1시간

2시간

평 균 

37℃ 12초
37℃ 30초
37℃ 12초
37℃ 30초 

실온
실온
4℃ 1분
4℃ 1분 

51.90
47.53
54.20
49.03 

50.36
43.76
47.50
45.73 

46.08
37.82
44.44
34.55 

31.35
32.14
32.48
29.76 

44.92
38.81
46.66
39.77 

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표 3. 정액융해조건 및 융해 후 온도감작이 첨체 정상성에 미치는 영향 

	 
	융해조건 

융 해 후
온도감작 

37℃ 배양후 정자의 운동성(%) 

0시간 

0.5시간 

1시간

2시간

평 균 

37℃ 12초
37℃ 30초
37℃ 12초
37℃ 30초 

실온
실온
4℃ 1분
4℃ 1분 

81.25a
83.75a
84.00a
75.00b 

77.00a
82.50a
80.50a
63.00b 

77.25a
76.75a
70.25a
57.50b 

74.75a
77.25a
66.25a
49.25b 

77.56
80.06
75.25
61.49 



	 
	주) a, b : P<0.01 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  소 동결정액을 37℃에 12초 또는 30초간 융해하거나 융해 후 각각 4℃에서 1분간 온도감작을 준 4가지 조건에서 처리 후 0, 0.5, 1과 2시간 배양된 정자의 활력은 처리간에 유의적 차가 인정되지 않았다(표 2). 그러나 상기 조건에서 처리 후 0, 0.5, 1과 2시간 배양된 정자의 첨체정상성을 관찰한 결과 37℃, 30초 융해 후 4℃, 1분간 온도감작구에서 유의적인(P<0.01) 첨체이상이 나타났다(표 3). 
  그러므로 국내 겨울의 기온을 고려하면 소 동결정액은 37℃에서 12초간 융해 후 빠른 시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적정조건을 갖춘 정액융해기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. 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3. 소 동결정액 융해기 사용효과 

	 
	  수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결정액을 적정조건에 융해해야 함은 필수적이다. 특히 저온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37℃ 온수에서 12초간 융해하는 조건이 바람직하나 겨울철에는 외기온이 낮기 때문에 융해된 정액은 암소의 생식기내에 주입하는 전단계에서 저온충격을 받기 쉽고 이러한 정액품질 손상으로 수태율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. 
  또한 인공수정시 수태율에 가장 큰 요인은 적기수정으로 발정이 온 소의 수정적기를 판정한 후 동결정액융해기로 정액을 융해하여 수정을 시키게 되면 수태율 향상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.
  수정실패에 의해 소의 공태기간이 21일간 지연될 때 젖소의 경우 20만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고려하면 위에서 지적한 정액품질저하 예방과 수정적기 수정유도에 의해 소의 수태율 향상 및 공태기간 단축으로 생산성향상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인공수정료 절감, 소 개량효과의 증진에 의해 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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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그림 3. 특허등록된 소 동결정액 융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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